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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기후위기대응위, 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RE100 지원 정책협약 체결

- 한국RE100협의체와 정책협약..“수출 제조기업의 통상경쟁력 강화 기대”

- 위성곤 위원장, “기후가 곧 경제, 재생에너지 활성화가 곧 수출경쟁력 강화”

  더불어민주당‘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이재명 후보 직속 기후위기대응위원회(위

원장 위성곤·위진, 이하 ‘기후위’)는 15일(목), 한국RE100협의체(의장 정택중)와 함께 탄

소중립 실현과 수출 제조기업의 통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기후위 위성곤, 위진 위원장, 선대위 김성환 정책

본부장, 한국RE100협의체 정택중 의장과 최인선 부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위성곤 위원장은 “국제사회가 탄소국경제도(CBAM), RE100 등을 통해 통상 규제를 강화

하는 가운데, 지난 3년간 국내 기후정책은 오히려 후퇴해 수출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됐

다.”고 지적하며, “기후가 곧 경제이며, 그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은 재생에너지”라며 재생

에너지가 곧 수출기업들의 통상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임을 강조했다.

  이어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기업들의 RE100 달성을 적극 뒷받침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택중 한국RE100협의체 의장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수출기

업들이 글로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기업들의 생존 과제”라며, “정부 정책이 수요처

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협약이 국내 재생



에너지 산업을 강화하고, 우리 수출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한국RE100협의체는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보급 확대 ▲

RE100 달성을 위한 제도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 ▲전략신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금융 및 

정책 인프라 마련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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